
생활체육 2015년 4월 1일 수요일 10판 19

TV 프로그램 꺠1일 (수)

오늘의 날씨 4월 1일 수요일 (음력 2월 13일)

관찰카메라24시간 1일오후8시20분

무한리필 대박집, 정말로 품질이 괜찮을
까?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
한리필집들은 넉넉한 인심으로 맛있고 푸
짐한 음식을 제공하지만, 다소 경영에 무리
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중심상권 밀
집 지역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격과 품질을
거둔 대박 가게들의 비밀을 풀어본다.

젊고 트렌디한 서울 홍대 거리, 이 곳에
한우곱창으로 대박을 낸 초스피드 무한리
필집이 있다. 5개 테이블로 시작한 가게는
7개월 만에 2층으로까지 확장하고, 1년 반
만에 2호점을 여는 등 연 매출 20억원에 달
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루 반나절 숙
성시켜 맛을 낸 곱창, 막창, 대창의 맛 비결
과 주인의 흑자 전략을 알아본다. 또 평범
하기만 한 동네상권에서 조개구이 무한리
필로 대박을 낸 젊은 사장의 아이디어도 소
개한다.

1일 오후 8시20분 방송.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무한리필대박가게들의비밀

종합형스포츠클럽 ‘1석3조효과’ 함께해요

퉐팦꺠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 연계
퉐팧꺠은퇴 선수·체육지도자 일자리 창출
퉐팪꺠지자체공공체육시설효율적인활용
총30곳…2017년까지229곳운영목표

국민생활체육회가 2015 종합형 스포츠클럽 12곳을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정부 지원없이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해 연
간 2∼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라인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 어린이 회원들. 사진제공 ㅣ 국민생활체육회

2015년 사업대상자 12곳 선정

국민생활체육회(회장 강영중)가 3월25일
2015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 12곳
을 선정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
점으로 다세대·다계층·다종목·다양한 프로
그램과 전문 체육지도자가 융합되어 운영되
는 회원중심의 자율적 스포츠클럽이다. 국민
생활체육회는 2013년 9곳으로 시작해
2014년 9곳, 올해 12곳 등 총 30곳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선정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올해 1월16월부터 2월
13일까지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으로 나누
어 사업 대상자를 공모했다. 신청조건은 대도
시형의 경우 ▲인구 20만 이상 ▲1개 이상 위
탁운영 시설 확보 ▲5종목 이상 운영 ▲회원
150명 이상이었으며, 중소도시형은 ▲인구
20만 미만 ▲1개 이상 위탁운영 시설 확보 ▲
3종목 이상 운영 ▲회원 100명 이상을 충족시
켜야 했다. 대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교육기관, 체육관련 단체, 프로구단 등)
다.

기초지방자치단체 18곳, 민간단체 20곳 등
총 38곳의 클럽이 신청했으며, 서면평가
(80%), 발표평가(20%)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선정심사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능력 ▲재
정 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능력 ▲체육시
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뀫2017년까지 229곳 운영이 목표
국민생활체육회는 선정된 종합형 스포츠

클럽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하여 기금(대도시
형 연간 3억원·중소도시형 연간 2억원)을 지
원한다. 또 지자체, 지역생활체육회 등을 통
해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
도록 행정지원도 하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
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에 선정된 18곳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회원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생활체육회의 사업지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하고
은퇴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일자리 창출, 운영
적자를 겪고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효
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
합계획(스마일 100)’을 통해 2017년까지 전국
에 229곳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

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뀫2015년 신규 선정 종합형스포츠클럽
대도시형 : 동래스포츠클럽(부산), 달서스

마일링스포츠클럽(대구), 군산스포츠클럽(전
북), 천안상명스포츠클럽(충남), 마포구종합
스포츠클럽(서울), 남강유등스포츠클럽(경
남)

중소도시형 : 완주스포츠클럽(전북), 부여
군스포츠클럽(충남), 세한스포츠클럽(전남),
거창한스포츠클럽(경남), 설악스포츠클럽(강
원), 안동스포츠클럽(경북)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국민생활체육회 강영중
(66·사진) 회장이 스포츠
안전재단 제4대 이사장으
로 취임했다.

9일 국민생활체육회 대
의원 총회를 통해 제10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선출된 강 회장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식 취임을 승
인받았으며, 재임기간 동안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신임 강영중 이사장은 재단 임직원과의 상

견례 자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된 재정구조 확립은 물론이고 자체 공제
사업 및 정부 지원과 연계된 다양한 수익 사업
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강영중회장, 스포츠안전재단제4대이사장취임

21일까지 시·군·구 생활체육회 대상

국민생활체육회가 4월21일까지 ‘2015 학
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대상학교’ 180곳을 공
모한다. 공모 대상은 시·군·구 생활체육회다.
전용체육관 또는 강당 겸 체육관을 보유한 초
·중학교 중 희망학교와 시설 사용 가계약 후
시·도생활체육회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심사를 거쳐 4월28일 최

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학교는 5월
부터 12월까지 매달 최소 96시간 이상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학교에 전담관리자를
파견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설관리 등
의 업무를 맡게 할 계획이다. 시설은 지역주
민 자율이용 공간과 회원이용 공간으로 나누
어 운영한다.

양형모 기자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대상학교 180곳 공모

편집｜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